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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피노자의 범신론▲

나중에 헤겔의 철학에서도 그럽니다 헤겔이 모름지기 철학을 공부하는.

자로서 출발점은 스피로 잡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, . .

면 헤겔도 마찬가지고 스피노자의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그 중 대표적, , .

인 것이 이런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. ,

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이 모습들 이게 하나님이.

에요 피어나는 꽃들 사람들이 웃는 것 이렇게 드러난 이런 것들. , , .

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.

요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. .

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.

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라고 하는 현상 속에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있다니.

까요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자기를 일단 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. .

이예요pantheism .

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 곳곳에 다 이미 나타나있다 별도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.

다 이렇게 되면서 이 세계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 다 갇혀있는 겁.

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한다든지 물질적 속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신이 자기를 드. ,

러내는 하나의 양태에 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세계 속에 드러나고 있는 현.

상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요.

하나님은 하늘에 꼭대기에서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헤겔의.

경우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스피노자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.

이 되냐면 데카르트가 나눴던 두 개의 세계가 문이 트이면서 서로 소통하게 돼요 소통하, .

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가 됩니다 스피노자는 일원론자예요 데카르트는. . monist.

이고 데카르트는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스피노자는 합치죠dualist . . .

이렇게 합쳐놓게 된 배경이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무관하게 독립해있지 않고 서

로 만나더라 그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그 말이 타당하거든. .

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놓는 순간 세상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로 바. ,

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나 신체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신체를 포괄하는 신. ,

이라고 하는 신체로 통합되죠.

라이프니츠의 등장▲

스피노자



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림 상 이렇게 하나인 식으로 표현했지만,

이 안에 무수히 많은 양상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같이 엮어서.

만들어내는 세계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 밖의 세계는 없어요. .

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는 것이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라도

제가 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둘로 만들었죠 이것을 스피노자. .

가 하나로 만들어요 그것을 라이프니츠가 바꿉니다 두 개에서. .

하나가 되었다가 라이프니츠가 여러 개로 만들어요, .

두 개의 실체가 하나의 실체로 갔다가 여러 개의 실체로 바뀌

는 것 합리론의 기본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. .

연히 물어야겠죠 왜 스피노자가 하나로 만들어놓았는데 라이. ,

프니츠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았나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? .

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의 천재를 꼽아라 그러면.

저는 서슴지 않고 라이프니츠를 꼽아요 라이프니츠는 주관적인 판단인데 참 천재적인 인. ,

물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스피노자에게서 답변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물. ,

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가 소통하고 있어서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두 개라고 생각했.

지만 라고 하는 것 양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 뿐만 아니라 여럿일 수도, modus , , -

있는데 스피노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해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붙어서 하나로- .

만들어진다.

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 서로 관계가 통하게 되어있어요 라이프니츠가.

묻는 겁니다 아니 신 안에서 신이라는 실체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 통해 있다고 한다면. , ,

왜 세상에는 하나만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?

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소위 동일성 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구별성이라는 게 있는데 서, ‘ ’ ,

로 차이가 있고 다른데 이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묻습니다, .

꽃과 사람이 다르지 않은가 꽃과 사람이 다른데 경험적으로 이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? ,

다양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것은 스피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일원론적인 사?

고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다름 의 문제 이 세계가 똑같지 않고 왜 서로 다른 것들. ‘ ’ .

이 있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다르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?

것 사이에 이렇게 서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.

다시 말해서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저것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해요 넘어.

설 수 없는 이게 뚫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. ? .

어느 부분에서 닫혀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닫혀있어야 한다 그럼. .

여기서 닫혀있다고 할 때 어디에서 닫혀있을까 이게 라이프니츠의 고민거리였는데, ? .

최소의 입자 - Monad▲

라이프니츠



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. 일 때 은 이게 미분인데요 여기서, 1/x ? .

중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것 이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로써의 신이1 . 1

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를 로 볼 때 이것을 로 나누기 시작해요 을 무한대로 나누면. 1 , x . 1

뭐죠 수학적으로 당연히 이죠 수학에서는 그래요? 0 . .

수학에서는 이 되는데 라이프니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세계 전체를 로 보고0 . 1

그것을 무한히 쪼개서 나온 결과가 최종적으로 모두가 다 쪼개진다고 할 경우에 이 세상에

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. .

기는 뭐예요 이것을 무한히 쪼갠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? ,

후의 보루가 있어야 해요 가장 작은 단위. .

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쿼크라든지 가장 작은 단위의 무엇인가는 더 이상 쪼개져서는 안 되.

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해요 만약 그거까지 쪼개져버린다면 우주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. ?

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.

최후의 보루로서의 알맹이를 모나드 라고 해요(monad) .

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쪼개고 쪼개고 무한히 쪼갭니다 무한히 쪼개면 이것은, ... . .

사실 그릴 수 없는 겁니다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최소의 에너지입니다 가장 작. .

은 단위 작은 파편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입자 이것을 모나드라고 하는데 이것. . .

을 실체로 삼아요.

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왜 라이프니츠가 이것을 실체로 보느냐 이 세계를 무한히 작게 나. ?

눈 최소의 입자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최후의 입자 하나를 라이프니츠가, ,

마지막에 고집하느냐 그것까지 쪼개져버리면 이 우주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? .

이 세계는 궁극적으로 어딘가에는 닫혀있어야 해요 어딘가는 닫혀있어야 각각의 개별적 상.

황의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딘가 닫혀있는 최후의 단일체 이것을 모나드라고 부르는 겁. ,

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실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. .

를 파악해야합니다.

세계를 무한히 쪼개서 얻어지는 최소의 단위 이것이 실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모나드가. ,

실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나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이 모( ). ?

나드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. ?

을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는 다 소 우주다, micro-cosmos . ( ) .小

대우주든 소우주든 우주는 우주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종류의 생명도 함부로 파.

괴해선 안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모나드 속에,

우주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도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. monadology .『 』

단자론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에요 명제도 많지 않아요 이 세계를 구성하고monadology, . .



있는 최소단위인 하나가 완벽하게 파괴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주가monad ? ?

깨져요 우주가 산산조각 나버려요. .

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제가 모나드라고 하는 최소단위를 이야기했지만 동양철? ,

학에서는 사람의 몸뚱이가 하나의 우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. .

가 살갗 하나를 꺼내놔서 조그만 살점 하나가 떨어져있다 그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니까요? ?

누군가가 그걸 으깨어서 살갗 떨어진 한 점을 완전히 다 분해해서 없애버렸다 그럼 우주가?

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. ?

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내 살점 하나 떨어진 것을 완벽하게 무 화? ( )無

시킬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.


